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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among 5 personality factors, self-regulatory 
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regulatory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5 
personality factors and subjective well-being in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ethods: The research subjects consisted of 114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y completed questionnaires 5 personality factors, self-regulatory 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by par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22.0 program.

Res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5 personality factors–neuroticism and 
extroversion–had a direct effect on subjective well-being in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Second, 5 personality factors-extroversion-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subjective 
well-being through self-regulatory efficacy in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onclusions: These findings have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ractice by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self-regulatory efficacy in subjective well-being in par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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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

다. 이런 점에서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이 관찰자에 

의한 객관적 평가가 아닌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전반적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

의 삶의 만족과 정서적 반응으로서의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를 포함한다(Diener, 1984). 그러나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과는 달리 여러 가지 여건상 

스트레스나 우울과 같은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겪는 

환경에 놓인 경우가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아동기

에 발현되어 장애가 성인기까지 완화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부모나 가족의 부담이 가장 

큰 유형이다. 또한 장애정도와 상관없이 외모적으로

는 장애가 확연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주변사람의 

이해와 지원을 얻어내기도 힘들다(김윤희와 김진숙, 

2014). 

국내에서 발달장애의 범주는 2014년 제정된 ‘발

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범률’에 의거 ‘지

적장애, 자폐성장애 및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

타나지 않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 및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손동균, 

2019). 발달장애인들은 생애 초기부터 장애와 함께 

이후의 삶을 살아가게 되며, 성인이 되어도 10% 내

외 정도가 자신의 일상생활을 해 낼 수 있기에, 이때 

가족의 돌봄 부담은 배가 될 수밖에 없다(Yoon, 

2013).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것은 가족의 생애 전반

에 걸쳐 막중한 적응과제를 가지게 된다. 특히 발달

장애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삶에 대한 

만족은 자녀의 장애 정도에 대해 경험하는 자신의 

주관적 인식이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Bradshow 

& Lawton, 1978). 그러므로 이들의 성격특성을 파

악하고, 어떠한 요인을 통해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접근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관적 안녕감은 행복 혹은 삶의 만족이라고 부르

며(Diner et al., 2003), 구성요인은 학자마다 다르

다. 주관적 안녕감은 삶의 만족이나 정서적 경험으로 

보기도 하고,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을 가정하기도 하

며 삶의 만족, 낙관주의, 자아존중감 및 정서적 안정

성 등의 요인을 포함하기도 한다.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먼저 성격은 

성격심리학의 통합적 체계로 성격특성에 대한 개인

차를 설명해 주는 포괄적이며 안정적인 구조로 보고 

있다. 성격 5요인은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그리고 친화성의 양극요인이 있고 각 양극요인은 여

러 개의 하위국면으로 구성되어 있다(Costa & 

McCrea, 1995). 이들 성격요인 중 낮은 신경증과 외

향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

으며(Costa & McCrae, 1995), 이후 많은 연구들에

서도 신경증과 외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을 강력히 예

측하는 강력한 성격요인으로 나타났다(Clan & 

Joseph, 2000; Garcia, 2011; Hills & Argyle, 

2001). 즉 신경증은 부정적 정서와 외향성은 긍정적 

정서와 관련되어 주관적 안녕감을 형성하는데 기여

하기 때문이다. 

외향성과 함께 친화성, 성실성도 주관적 안녕감을 

긍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DeNeve & 

Copper, 1998; Hayes & Joseph, 2003). 지적개방

성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있으며

(McCrae & Costa, 1991),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하

게 예측하지는 못했지만 정서적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이해되고 있다(Fagley, 2012). 또한 

삶의 전반에 대해 느끼는 인지적 평가 요소인 삶의 

만족은 성실성이 가장 큰 예측 선행요인으로 나타났

다(DeNeve & Copper, 1998; Hayes & Joseph, 

2003). 따라서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성격 중 신

경증과 외향성이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인지적 평가

와 관련된 영역에서 성실성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격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보면, 신경증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고(Cheng & 

Furnham, 2002), 자기효능감과도 부적인 상관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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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Karademas, 2007). 자기효능감은 도전적인 활

동이나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때 자신의 능력에 대

한 신념으로, 자신이 처한 환경과 능동적으로 협상하

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통제력을 발휘하는 등의 자

기조절 기능을 수행한다(Bandura, 2001). 또한, 삶

의 만족을 지각하게 한다는 자기조절효능감은 사람

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자기조절과 관련

된 즉, 자기관찰, 판단 및 반응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볼 수 있다(차정은, 1997).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사고하고 느끼며 

행동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낮은 자기효능감은 우

울, 불안 및 무기력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와 관련이 

있다(Bandura, 1997; Shnek et al., 1997). 자기효

능감은 주관적 안녕감이나 삶의 질과 밀접한 상관이 

있어,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에 행복감의 수준이나 

자신의 삶에 대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장우귀 등, 2007; Karademas, 2007).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

감의 매개효과는 성격적 강점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에서 일반적 자기효능감은 매개효과가 있고(Weber 

et al., 2013), 높은 자기효능감은 자아개념을 유지하

게 하고 문제 상황에서 효과적인 전략을 사용하게 

하여 자신의 경험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결과

적으로 삶의 만족을 높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aprata at al., 2006). 성격특성 중 외향성과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자기효능감은 완전 매

개효과가 나타났고, 신경증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에

서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상호작용

이나 대인관계에 필요한 신뢰나 이타성 및 협동능력 

등을 포함한 친화성도 외향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효능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Nauta, 2004; 

Rottinghaus et al., 2002). 

Argyle와 Lu(1990)는 성격과 같은 기질과 주관적 

안녕감 관계에 대한 매개변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

안하였다. 그동안 일반인의 성격과 주관적 안녕감 간

의 관계에서 자기존중감이나 낙관주의와 같은 매개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일부 수행되었으나, 발달장애인 

부모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발달에 영향을 자기조절

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특히 발

달장애인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격특성 파악과 자기조절효능감

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봄으로써 발달장애 부모의 주

관적 안녕감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성격 5요인, 자기조절효능감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성격 5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격 5요인 및 자기조절효

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

한가?

2.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격 5요인과 주관적 안녕

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효과

는 어떠한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충남에 위치한 N대학교에서 진

행한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된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자녀와 이들의 

부모, 총 114쌍이다. 부모의 성별은 남자가 29명

(25.4%), 여자가 85명(74.6%)이었다. 부모의 연령은 

40-49세가 69명(60.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다

음으로 50-59세가 20명(17.5%), 30-39세가 18명

(15.8%), 60세 이상이 6명(5.3%), 20-29세가 1명

(0.9%)이었다. 자녀수는 외동이가 20명(17.5%), 2명

이 69명(60.5%), 3명이 19명(16.7%), 4명 이상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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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5.3%)이었다. 발달장애인 자녀의 성별은 남자가 

104명(91.2%), 여자가 10명(8.8%)이었다. 자녀의 연

령은 1-5세가 12명(10.5%), 6-10세가 32명(28.1%), 

11-15세가 31명(27.2%), 16-20세가 31명(27.2%), 

21-25세가 2명(1.8%), 26-30세가 6명(5.3%)이었다. 

부모들이 참여하고 있는 자조모임이 ‘있다’가 67명

(58.8%), ‘없다’가 47명(41.2%)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성격 5요인, 자기조절효능

감 및 주관적 안녕감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척도

는 발달장애인을 자녀를 둔 부모에 의해 평가되었다. 

각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각 변인의 특성이 높음

을 의미한다. 

1) 성격 5요인

성격 5요인은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Inventory) 

척도를 김화숙(2018)이 사용한 척도이다. 이 척도는 

개방성, 성실성, 신경증, 외향성, 친화성의 5개 변인

으로, 각 3개 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예로 개방성은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 성

실성은 ‘나는 일을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다.’, 신경증

은 ‘나는 쉽게 침울해지는 사람이다.’, 외향성은 ‘나

는 조용한 사람이다.’, 친화성은 ‘나는 사려 깊고 거

의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이다.’ 등과 같은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평정하였다. 원 척

도의 Cronbach's α는 개방성 .85, 성실성 .73, 신경

증 .74, 외향성 .76, 친화성.69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개방성 .860, 성실성 .692, 신경증 

.876, 외향성 .565, 친화성.740이었다.

2) 자기조절효능감 

자기조절효능감은 차정은(1997)이 개발한 일반적 

자기효능감 척도로, 본 척도의 하위요인으로는 자신

감, 자기조절효능감 및 과제난이도 선호가 있다. 이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조절효능감 12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로는 ‘나는 일을 순서를 정해 

차례로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한다.’ 등이다. 응답은 

5점 Likert 척도(1=거의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

다)로 평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효능감

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척도의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901이

었다. 

3)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은 서은국과 구재선(2011)이 개발

하고 타당화한 단축형 행복 척도(COMOSWB: 

Concise Measure of Subjective Well-Being)의 한

국어판을 김정은(2018)이 사용한 척도이다. 이 척도

는 삶의 만족을 측정하는 3문항과 지난 한달 간 경험

한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를 각각 측정하는 3문항

씩, 총 9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문항의 예로는 삶의 

만족은 ‘나는 내 삶의 개인적 측면에 대해서 만족한

다.’이고, 정서의 경우, 지난 한달동안 경험한 감정에 

대해 ‘즐거운’, ‘편안한’과 같은 긍정적 정서와 ‘짜증

나는’, ‘무력한’과 같은 부정적 정서이다. 응답은 삶

의 만족의 경우 7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평정하는 방식이었으며, 긍정적 

정서 및 부정적 정서의 경우도 7점 Likert 척도(1=전

혀 느끼지지 않았다∼7=항상 느꼈다)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행복의 하위요인인 부정적 정

서를 역코딩하여, 전체 주관적 안녕감으로 측정하였

고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

다. 원 척도 Cronbach's α는 긍정적 정서 .85, 부정

적 정서 .82, 삶의 만족이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는 전체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였고, Cronbach's 

α는 .860이었다. 



제 22권 1호, 2021   29

3. 연구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주저자가 소속된 대학의 생명윤리심의

위원회(IRB)에 연구계획심의에 관한 내용, 즉 연구계

획서의 타당성, 연구대상자 모집방법, 연구에서의 이

익 및 불이익,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1041479-HR-202007-003). 본 연구는 충남

에 위치한 N대학교에서 진행한 발달장애인 대상 힐

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로, 참여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114명에서 본 연구

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질문지를 배부하

였고, 114부 모두 회수되었다(회수율: 100%). 본 연

구의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먼저, 본 연구참여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

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에 의한 내적합치도 산

출과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성격 5요

인과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

을 비롯하여, 자기효능감이 성격 5요인과 주관적 안

녕감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테스트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발달장애인 부모 대상 성격 5요인, 자기조절효능

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대부

분의 변인들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1). 

먼저, 성격 5요인 중 개방성은 자기조절효능감(r = 

.259, p < .01) 및 주관적 안녕감(r = .247, p < .01)

과 성실성은 자기조절효능감(r = .241, p < .01)과만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신경증은 자기조절효능

감(r = -.263, p < .01) 및 주관적 안녕감(r = -390, 

p < .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고, 외향성은 

자기조절효능감(r = .292, p < .01) 및 주관적 안녕감

(r = .400, p < .001), 친화성은 자기조절효능감(r = 

.454, p < .001) 및 주관적 안녕감(r = .188, p < .05)

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또한, 자기조절효능

감과 주관적 안녕감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r = .401, p < .001). 

<Table 1> Intercorrelations among 5 personality factors, self-regulatory efficacy and subjective well-being
(N=114)

Variables 1 2 3 4 5 6 7

5 Personality Factors

1. openness 1

2. conscientiousness .249** 1

3. neuroticism -.371*** -.140 1

4. extroversion .477*** -.019 -.248** 1

5. agreeableness .301** .214* -.245** .174 1

6. self-regulatory efficacy .259** .241* -.263** .292** .454*** 1

7. subjective well-being .247** .118 -.390*** .400*** .188* .401*** 1

M 3.29 3.54 2.59 3.03 3.46 3.58 4.78

SD .67 .66 .86 .65 .58 .47 .94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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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격 5요인과 자기조절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격 5요인과 자기조절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먼저 성격 5요인 중 신

경증(β = -.303, p < .01)과 외향성(β = .351, p < 

.001)만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그 설명력은 

26.2%이었다(Table 2). 즉, 발달장애인 부모의 신경

증이 낮고 외향성이 높을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기조절효능감(β = 

.401, p < .01)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설명력은 16.1%이었다

(Table 3). 

<Table 2> 5 personality factors predicting subjective well-being
(N=114)

Predictors
subjective well-being

B β

openness -.101 -.072

conscientiousness .126 .089

neuroticism -.330 -.303**

extroversion .509 .351***

agreeableness .090 .055

R² .262

(df) 7.654***(5)

**p < .01. ***p < .001.

<Table 3> self-regulatory efficacy predicting subjective well-being
(N=114)

Predictors
subjective well-being

B β

self-regulatory .797 .401***

R² .161

(df) 21.458***(1)

***p < .001.

3. 성격 5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적 역할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격 5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

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세 가지 단계

에 의한 모델에 근거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 그리고 매개변인과 종속변

인 간에서의 유의한 관계가 충족된 경우로, 본 연구

에서는 총 4가지 경우가 해당되었다. 이어서 3단계

에 걸친 회귀분석을 통해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성격 5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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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매개변인인 자기조절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성격 5요인이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력을 투입하였으며, 마지막으로 3단

계에서는 독립변인으로 성격 5요인과 자기조절효능

감을 동시에 투입한 후, 성격 5요인이 주관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격 5요인 중 외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의 부

분 매개적 역할이 나타났다(Table 4).

성격 5요인 중 외향성과 자기조절효능감을 함께 

투입했을 때, 외향성(β = .351, p < .001 → β = .291, 

p < .01)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

이 감소하였다. Sobel 테스트를 통해 간접효과의 유

의성을 살펴본 결과, 외향성이 자기조절효능감을 통

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였다(Z = 1.96, p < .05). 즉, 자기조절효능감은 성

격 5요인 중 외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부

분 매개하였다(Figure 1). 즉,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

격특성 중 외향성은 자기조절효능감을 높이고, 나아

가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ory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5 personality 
factors and subjective well-being

(N=114)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self-regulatory efficacy subjective well-being subjective well-being

B β B β B β

5 Personality Factors

openness -.026 -.038 -.101 -.072 -.086 -.062

conscientiousness  .116 .161 .126 .089 .065 .045

neuroticism -.060 -.110 -.330 -.303** -.298 -.274**

extroversion .162 .221* .509 .351*** .423 .291**

agreeableness .298 .366*** .090 .055 -.069 -.043

self-regulatory efficacy .534 .268**

R² .289 .262 .274

(df) 8.779***(5) 7.654***(5) 8.121***(6)

*p < .05. **p < .01. ***p < .001.

*p < .05. **p < .01. ***p < .001.

<Figure 1>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ory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5 personality factors and subjective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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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격 5요인, 자

기조절효능감 및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례를 살펴보

고, 성격 5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

조절효능감의 매개적 역할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격 5요인 중에서 신경

증과 외향성만이 주관적 안녕감에, 그리고 자기조절

효능감은 주관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의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외향성이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발달장애인 가족은 비발달장

애인 가족 및 비장애장애인 가족에 비해 경제적, 정

신적 부담감이 더 크고, 정신적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연구(손동균, 2019)와 유사하다. 발달장애인 가족의 

주관적 안녕감을 비롯한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특히 이들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련성

을 살펴본 연구가 거의 없어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성격특성 중 신경증이 

낮고 외향적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

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안녕감과 유사한 특성으로 사용되는 심리

적 안녕감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성격특성 중 신경증과 외향성이 심리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친 연구(김민정, 2017)와 유사하다. 즉, 신

경증적인 특성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경험

과 관련이 되고, 외향적 특성은 사교적인 활동을 통

해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가질 기회를 증가시키며, 이

는 심리적 안녕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Pavot et al., 1990). 또한, 지체장애학생 어머니의 

성격강점(초월)의 4가지 특성인 감사, 낙관성, 감상

력 및 영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높

게 나타난 연구(전주언, 2014)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즉, 자신의 인생에 대한 감사를 느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등의 초월적 강점을 지닌 어머니들은 삶에 

대해 더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결과들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신으로 

인해 자녀의 장애가 발생했다는 죄의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유안진과 김연진, 2003)에서, 부모의 성격

특성 중 신경증이나 우울 및 불안의 성향을 가진 특

성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자녀

를 둔 부모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부모의 심리ㆍ정서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성격

적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소진을 감소

시킬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발달장애인 부모의 자기조절효능감 또

한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으

나 발달장애인의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

을 미친다는 연구(김자영, 2020)와 그 맥을 같이 한

다.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자기조절효

능감이 높은 사람은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며, 자신의 

사고와 결정 및 행동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의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발달장

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지만 개인의 자기효

능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들

(성미영 등, 2016; 염인숙, 2019; Lecci et al., 

1994)에서도 자기효능감과 삶의 만족도의 관련성을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자기조절효능감은 개인

이 자기조절, 즉 자기관찰, 판단 및 반응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차정은, 1997)로,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 및 행

동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

의 삶에 대한 목표와 방향성을 알고 행동할 수 있다

는 신념이나 인지적 특성은 삶에 대해 느끼는 주관

적 안녕감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보일 수 있다. 따라

서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타인의 삶이나 시선에 얽매

이기보다 스스로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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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격특성과 주관적 안녕

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

해 살펴본 결과, 자기조절효능감은 성격 5요인 중 외

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생을 대상으

로 외향성을 포함한 성격 5요인의 모든 하위요인들

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효과가 나타난 연구(모화숙 등, 2013)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외향성의 리더십이나 활동성과 같은 

특성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선호하게 하고(Hotard, 

1989), 이러한 특성이 자기조절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쳐서 주관적 안녕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앞서 언급한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격특

성이 자기조절효능감으로 이어지는 경로나 자기조절

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관련

한 연구들(김자영, 2020; 손동균, 2019)을 통해서도 

자기조절효능감의 매개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기조절효능감은 부모들이 어려운 문제 상황에 처했

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으며, 부정적 

사고를 통제하고 효과적인 상황으로 변화시켜나갈 

수 요인이라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주관적 안녕감으

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외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효능감의 매

개역할을 확인함으로써, 활동성이 높은 부모들의 경

우는 주관적 안녕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기조절

효능감을 함께 증진시켜주는 것도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

모의 성격적 특성 및 자기조절효능감이 주관적 안녕

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성격적 특성은 

자기조절효능감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

다. 이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주관적 안녕감

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성격적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중재 프로그램도 필요하겠지만, 개인의 성

격특성이 쉽게 변화되기 어려운 점이라는 것을 가정

할 때, 현재 자신과 가족의 삶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관련 프로그

램을 제공하거나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을 위

한 자조모임 등을 통해서 이를 공유하도록 하는 것

도 필요해 보인다. 특히,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지 않은 현 상황에서 이들

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내적 

요인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관련 기관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는 발달

장애 진단을 받은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

는데, 발달장애의 범주가 다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후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의 유형이나 심각성에 따

라 관련 변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

해 보인다. 또한, 발달장애인 자녀의 연령이 영유아

기부터 성인기까지 포함되어 있어, 추후 연구에서는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부모 또는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개인 내ㆍ외적 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분

석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의 

심리ㆍ정서적 안정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격적인 특성과 인

지적 측면인 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는데, 추

후 연구에서는 가족의 응집성이나 사회적 지지 및 

분위기 등과 같은 다양한 관련 변인들을 함께 고려

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발달장애인 부모의 성격 5요인 중 낮은 신경증 

및 높은 외향성은 주관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높은 자기조절효능감 또한 주관적 안녕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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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자기조절효능감은 성격 5요인 중 외향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적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의 주관

적 안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의 성격적 특성을 

반영한 중재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에 주체

가 되는 자기조절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나 프

로그램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

히, 다양한 복지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의 유형이나 

심각성에 따른 신체,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차

별화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 

외에도 유사한 어려움을 가진 부모들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관련 정보를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될 필요가 있고, 발달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나 가족의 역할을 제공할 수 있는 

보건교육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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